성명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근무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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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일할 때 제대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9 to 6’ 정시 출퇴근시간 준수를 통해 원칙 중심의 근무문화 확립을 위한 전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제 13대 위원장 선거 당시 김해관 위원장의 공약사항으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캠페인을 시행한 결과, 다수의 현장 조합원께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더디긴 하지만 출퇴근 문화의 변화도 일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측 또한 금번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을 표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KBN 시청시간 조정, 업무시간 외 회의 근절 등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회사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행복한 KT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합원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혹시 정시 출퇴근문화가 이행되지 않는 곳이 있거나 제도 정착을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노동조합에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KT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근무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9 to 6 정시 출퇴근 정착으로 대한민국의 저녁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선도함은 물론 조합원과의 소중한 약속인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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